
석유제품 가격정보 공개 연장

정유4사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시점이 2014년까지 연장된다.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2011년 4월30일까지 한시조항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정유사기업 주간가격 공지 의무화 규정을 2014년까지 4월 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는 일몰 연장을 위해 2년간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하는 정책 용역도 발주했

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석유 가격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판매가격 공개제도를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

다고 판단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정을 만들 당시에도 정유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많아 일몰 조항을 삽입한 만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정책용역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애초 일몰 조항을 아예 없애고 판매가격 공개를 시한을 정하지 않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

나 관계부처와 협의 끝에 우선 3년간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2008년 5월부터 강제성 없는 조사를 통한 석유사업자 평균가격 공개 대신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

를 의무화해 공개해왔다.

이에 따라 정유사별 주간 판매가격을 해당주의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지경부에 보고해 오피넷과 석유정보망

을 통해 일반에 알려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하고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

다”면서 “하지만, 관점에 따라 논란이 많은 사안이어서 일단 현재보다 제도가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일몰 연장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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